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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청준 소설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에 나타난 ‘허기’의 정동 연구를 목표로 한다. 주인물 ‘이준’을 비롯한 작중 인물들의 특이한 ‘허기’ 정동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동의 신체성을 강조한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정립한 ‘정서-느낌-정동’의 순환적 과정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준’은 ‘쑥스러움’이란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정서를 드러낸다. ‘쑥스러움’은 허기 정동의 일환으로 기억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그의 무의식적 관념인 느낌을 표출한 것이다. 이준은 쑥스러움의 대상을 ‘여성적인 것’으로 치환하고, ‘외설’로 공격한다

          주인물 ‘이준’의 특이한 ‘허기’ 정동은 그 시절을 산 동기들과 함께 체험한 것이다. 어린 이준이 겪은 ‘허기’는 일차적으로 강제적으로 내몰린 배고픔의 원초적 정서이다. 이를 견뎌내는 과정에서 알게 된 쾌감은 ‘느낌’으로 각인된다. ‘이준’이 대학생이 되어 선택한 자발적 허기는 현실 부조리에 저항하는 방법적 실천인 단식으로 행해지면서 의지의 공동체와 공감, 연대하며 가능성과 역동성의 정동으로 펼쳐진다.

          작중인물인 왕과 윤일, 그리고 은숙 또한 허기 정동에 사로잡혀 있다. 세느 다방의 왕은 현실적 생성을 포기하고 있다. 그의 단식이 무엇을 향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윤일과 은숙의 허기 정동은 두 사람 사이의 정서와 느낌의 낙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진폭이 진정한 전이와 정념을 불가능하게 한다. 세느 다방의 ‘우리’는 해체된다. 왕은 사라지고, 은숙은 자살하고, 윤일은 낙향한다. 그들은 상징적 죽음에 처한다.

          그들의 죽음 이후 이준은 현실과 몽상 간의 차이를 깨닫는다. 관념이 되어버린 ‘허기’ 정동의 수정이 긴요하다. 그는 가장 성실한 자기 진술인 소설을 발표하며 죽음에서 유예된다. 찾고 수정하는 과정을 암시하는 항동성(homeodynamics)의 도입으로 정체된 허기 정동을 전환하고 자신의 존재 감각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ffect of 'hunger' that implicitly dominates Lee Cheong-joon's novel 『Unwritten Autobiography』.

          In the novel, 'Lee Jun' is uneasy about his living in lodgings in the vicinity of a women's college. This embarrasses him. Here, 'embarrassment' is the criticism of undiscriminative scenes that he faces around that college and the repulsion of things that do not satisfy his imagined standards. His behavior in this way reflects a subconscious adherence on which his failure to keep balance between memory and reality exists. As far as ‘Lee Jun’ is concerned, 'hunger' is a unique affect that keeps captivating him from childhood through college days. The affect is what he empirically shares with peers of his time. When a child, 'hunger' is merely a feeling that forces ‘Lee Jun’ to face a very basic emotion of famine, and ironically leads him to learn pleasure from endurance of that emotion. When in college, 'Lee Jun' chooses voluntary hunger that is embodied as fasting which he painstakingly practices to resist absurdities in the reality. For the protagonist, that hunger represents an affect that encourages him to substantialize possibilities and dynamics under sympathy and cohesion with a will-centered community.

          'We' at Seine coffee house are broken up. The king(‘Wang’) vanishes, Eun-sook is dead and Yoon-il comes down to hometown. Not only successful in adaptation to changes in the reality, but also failing to find out matchable dreams. they end up being symbolically dead. Meanwhile, putting out a fiction that is most sincere, honest and authentic to himself suspends Yi Jun from death. The novel examined in this study implies that it's important to modify the affect of 'hunger' that is already positioned into a notion. The modification may need a positive acceptance of homeodynamics that calls for finding and revising rather that balancing in a fixed way. In doing so, it could initiate a new affect that involves movement and change towards awakening and settling the sense of self-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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